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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동호가옥은 예산군 고덕면 지곡오추길 133-62(오추2리 568

번지)에 있는 가옥으로 1984년 중요민속문화재 제191호로 지정

된 초가이다. 

가옥이 소재한 고덕면 지역은 고조선 성계국으로 봉국되어 

백제에 속하였는데 백제 25대 무령왕 원년에 성계국을 폐지하

고 금물현(일운거물성)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나당연합군(羅唐

聯合軍)이 백제를 망하게 한 후 가구현이라 칭하였는데, 신라 

30대 문무왕이 당을 물리치고 다시 금물현이라 칭하고, 35대 경

덕왕에 이르러 금무현으로 개칭하였다.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후 금무현을 덕풍현으로 고치고, 고려 

7대 현종 9년에 운주(현 홍성)에 속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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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문화 42호에 기고한 글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덕풍, 이산, 이현을 합병하여 덕산

현으로 칭하고, 덕산현 고현내면으로 개칭하여 석곡, 신동 등 

17개 리를 관할하였으나, 1914. 4. 1. 부･군･면 폐합에 따라 도

용면의 11개 리, 거등면의 3개 리, 고산면의 21개 동리와 대오

지면의 하룡리를 병합･편입하여 예산군 고덕면이라 칭하고, 26

개 리로 개편하여 관할하여 왔으며, 1991년에 27개리로 개편되

었고, 1996년에 다시 28개리로 개편(용3리 분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고덕면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고현내면의 ‘고

(古)’자와 덕산현의 ‘덕(德)’자를 따서 고덕(古德)이라 불렀다고 

한다. 오추리(梧楸里)는 본래 덕산군 고산현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촌, 추동, 지곡, 일부를 병합하

여 오촌과 추동의 이름을 따서 오추리라 하여 예산군 고덕면

에 편입되었다.1) 가옥은 오추2리 배미골에 위치한다. 이름에서 

벽오동나무 오(梧)와 개오동나무 추(楸)로 보아 오동나무와 연

관이 깊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배미골이란 마을이름을 

볼 때 뱀이나 밤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배미골이란 이름은 

1) 예산군 고덕면 홈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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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러 마을에 볼 수 있는데 배미가 뱀이 나오는 곳이나 

밤나무가 많은 곳에 쓰이기도 하고 또는 배미란 구분된 논을 

세는 단위로 쓰이는 말인데 수 관형사 뒤에서 의존적 용법으

로 쓰여, 다른 논과 구분되어 있는 논의 한 구역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기도 하므로, 이 골의 앞에 펼쳐진 논에서 연유된 것

으로 사료된다.

정동호가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충남지역의 여러 문화유적

에 대한 보고서(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5), 4개의 중요문화재

에 대한 기록화보고서(문화재청, 2012)와 지역의 여러 건축문화

재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중 한 사례로 언급(이왕기, 1999)되었

을 뿐이다. 이들은 여러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어서 본 가

옥에 대한 깊이 있고 체계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풍

수에 대한 부분은 3줄 정도로 매우 미흡하다. 본 가옥은 조선후

기에 건립된 전통가옥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건축적

인 가치와 문화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산의 모습이나 물의 

흐르는 양상에 따라 길한 터전을 선택하려는 생각은 조선시대 

지식층에게는 널리 보편화2)되었으며 궁궐에서 민가에 이르기

까지 건축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가 풍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동호가옥을 대상으로 풍수의 

형세론적인 관점에서 용, 혈, 사, 수, 향의 5대 요소와 동서사

택론을 토대로 당시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과 중

국의 중요한 풍수고전의 검토와 고찰을 통해 본 가옥의 입지

와 공간배치에 적용된 풍수적인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한국 전통건축에서 건축물 주변의 산과 물의 물리적 

환경 등이 풍수 형세론을 통해 어떻게 해석되고, 이러한 풍수

로 이해된 자연 및 지리적 요건들이 건축물의 입지선정과 공

간배치에 어떻게 담겨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전통건축물을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가옥의 입지 분석

2.1 용3)의 분석

가옥의 뒤에 위치한 현무봉(주산)은 정상부가 평평한 모습으

로 토성체(土星體)에 해당된다.

토성체에서 내려온 용맥은 동쪽으로 진행하다가 가옥 근처

에서 남쪽으로 완만하게 선회(右旋)하면서 가옥으로 내려온다. 

생룡으로서 현저한 위이의 모습이나 기복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으나 살아있는 입수용으로서 완만한 변화를 보여준다. 가옥

은 우선(右旋)하며 내려오는 용맥을 받으면서 다소 높아 부담스

러운 남향과 용호가 벌어지고 수구가 보이는 정동향을 피해 남

동향으로 건좌손향(乾坐巽向)으로 좌향을 하고 있다. 

2)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213쪽
3) 용은 산을, 용맥은 산줄기를 말하는 것으로 풍수에서 산줄기의 흐름은 살

아 움직이는 모습이 변화무상하여 여러 가지로 변화를 부리는 용으로 표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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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ragon(龍) and Sasinsa(四神砂) of the house

2.2 혈의 분석

혈은 풍수에서 중요하게 다룬다. ‘혈이란 용의 기가 뭉친 것

(穴者龍之所結)’이라는 지리정종(地理正宗) 산룡어류편의 개념

정의가 명쾌하다. 즉 용맥을 따라 흐르는 지기 혹은 생기가 물

을 만나 더 이상 흐르지 못하면 뭉치게 되는 데, 이때 전후좌우 

주변 산들이 이렇게 뭉친 기운을 흩어지지 않게 하면 그곳이 바

로 길지(吉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길지의 판단 여부는 바로 

혈이 형성되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기가 모여들어 혈을 이룬 것을 결혈(結穴)이라 하고 이러한 

산의 형세를 국을 이루었다하여 성국(成局)이라 한다.4) 

혈의 형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마치 사

람의 몸과 얼굴이 제각기 다른 모습이듯이 혈의 형태도 제각각

이다. 한의학에서는 무수한 사람의 체형을 태양인, 소양인, 소

음인, 태음인의 사상으로 크게 나누어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풍

수에서도 혈의 모습을 보고 그 형태를 크게 와겸유돌(窩鉗乳突) 

4가지로 분류하며 태양은 와혈, 소양은 겸혈, 소음은 유혈, 태음

은 돌혈로 본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음양을 나눌 때 돌

출된 것을 양이라고 하고 오목하게 들어간 것을 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풍수지리에서는 그 반대로 해석한다. 즉 볼록하게 돌출

하면 음이 되고 오목하게 들어가면 양이다.5) 이는 풍수가 혈이 

아닌 하늘을 중심으로 음양을 따져보기 때문이다. 지리정종의 

산룡어류편에는 사상(四象)을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와혈

은 곧 혈성이 입을 벌리되 둥글게 감싸 안으며 이루어진 것이

다. 겸혈은 물건을 사이에 끼고 있는 철과 같은 것으로서 두 다

4) 김두규, 풍수학사전, 비봉출판사, 2005, 586～587쪽
5) 정경연, 정통풍수지리, 평단, 2008, 299~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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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갖추면서 이루어진 것이다.6) 유혈은 그 모습이 젖가슴이

나 부레 혹은 닭의 심장과 같다. 돌혈은 혈성의 정수리를 일으

킨 것을 말하는 데 그 모습이 솥단지를 엎어놓은 것과 같다.

혈을 보는 법에 대해서는 인자수지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첫째, 혈형(穴形)으로 이는 백물형상(百物形象)의 형이 아니

고 양균송의 사상(四象)인 와겸유돌의 형을 말함이고, 둘째, 혈

성(穴星)은 구성(九星)을 말함이 아니고 장자미(張子微)의 金木

水火土 오성(五星)을 말하며, 셋째, 혈을 증명하는 것(穴證)은 

취(取)이니 전후좌우 용호, 명당 등의 응(應)하는 것을 말함이고 

넷째, 혈기(穴忌) 혈로서 꺼리는 것는 분별(辨) 해야 하니 조악

(粗惡, 조잡하고 험함), 급준(急峻, 급하고 가파른 것), 옹종(擁

腫, 부스럼), 허모(虛耗, 공허하거나 손상된 것) 등의 흉을 말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星)을 보고 형(形)을 연구하고 증(證)을 

살펴보고 기(忌)를 알게 되면 그릇됨에 현혹됨이 없을 것이다.7)

인자수지의 방법에 따라 먼저 혈형(穴形)을 보면 현무봉에서 

내려온 좌청룡과 우백호가 혈이 위치한 가옥의 좌우로 길게 내

려온 것을 보면 물건을 사이에 끼고 있는 모양으로 소양(少陽)

에 해당되는 겸혈(鉗穴)로 볼 수 있다. 둘째로 혈성은 혈을 정하

는 점혈(點穴)을 할 때 입수 (入首)의 산이 어는 성체(星體)를 이

루는 가를 살피는 것으로 성체가 명백하면 진기(眞氣)가 융결

(融結)되는 것이나 성체를 분명하게 이루지 못하면 진기는 융결

되지 못한다.8) 이 책은 아울러 혈성을 정체(正體), 측뇌(側腦), 

평면(平面) 등 3가지로 나누고 다시 오성(五星)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체는 성신(星辰; 풍수에서 산을 의미)의 혈성이 단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측뇌는 성신의 두뇌(頭腦)9)가 편사(偏斜, 

형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짐)한 것을 말하며, 평면은 성신이 땅바

닥에 넘어져 형체가 평평한 것이라고 말한다. 가옥의 혈성을 살

펴보면 성신은 비교적 단정하게 정체를 이루며 그 모양은 오행

으로 둥그런 금성혈(金星穴)이며 금성혈중에서도 신(身)이 낮은 

태음금(太陰金) 와혈(窩穴)을 이루고 있어 진기 (眞氣)가 융결할 

수 있는 곳이다. 

셋째로 혈증을 대략 살펴보면 전후좌우의 용이 뒤는 높고 앞

이 낮은 전저후고를 하고 있고 좌우의 용은 혈 자리의 기운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장풍의 역할을 수행하며 용호의 

끝이 혈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오므리고 있으며 그 밖으로 안산

이 있어 열려진 부분을 막고 좌우의 물길이 환포하는 등 명당으

로서 혈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끝으로 혈로서 금기시 

하는 조악, 준급, 옹종, 허모 등을 보면 특별한 조악이 없고, 가

옥의 우백호 방향으로 다소 경사가 있으나 그리 급하지는 않고 

옹종으로 표현되는 부스럼 같은 보기 흉한 부분도 없으며 허모

라고 하는 손상된 부분도 딱히 없어 비교적 길지라고 볼 수 있

다. 다만 가옥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마을의 안산역할

을 하는 산이 훼손된 점과 가옥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좌청

룡의 끝자락이 훼손되고 낮은 둔덕이 만들어져 원경의 조망을 

다소 차단하는 점이 아쉽다. 허나 공원으로 조성된 낮은 둔덕은 

한편으로 안산이 없어지면서 좌청룡과 우백호가 그대로 열리면

서 불리하게 될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가옥을 보호하는 

6) 鉗子 來物之鐵 兩脚象成者也
7) 서선계, 서선술, 인자수지, 명문당, 2003, 342쪽
8) 서선계, 서선술, 인자수지, 명문당, 2003, 424쪽
9) 현무봉에서 능선을 이루어 혈로 들어가는 입수부분과 혈과 만나는 지점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로 인해 가옥과 가옥이 위치한 마

을이 멀리서는 전혀 조망되지 않고 들어가는 입구를 찾기도 쉽

지 않아 조선시대에 선호하는 외부에서 진입이 어려워 전쟁과 

화마의 영향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안에 들어오면 집과 

전답이 펼쳐진 일종의 신선세계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가옥

새 공원(안산)

조산

Fig. 2. New park rolled as an Ansan(案山) and Josan(朝山)

가옥
좌

청

룡
우

백

호

N

Fig. 3. Analysis of Sasinsa(四神砂)

2.3 사의 분석

사(砂)란 전조(前朝, 앞의 조산), 후악(後樂, 혈 뒤의 받쳐주는 

산), 좌우용호(左右龍虎 혈 좌우의 좌청룡 우백호), 나성(羅星, 

멀리서 혈을 둘러싸고 있는 산), 수구(水口, 물이 빠져나가는 

곳), 시위(侍衛, 혈을 맺는 주룡 이외의 용이 주룡을 보호하기 

위해 혈장을 좌우에서 모시는 산) 등 제산(諸山)과 금요(禽曜) ･ 
관귀(官鬼, 혈의 전후좌우의 산이 내뿜는 나머지 기운으로 이루

어진 산)를 모두 합쳐 사(砂)라고 한다.10) 즉 사란 혈 주변에 있

는 모든 산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론(龍論)에서는 산을 용(龍)으로 사론(砂論)에서는 별 (星)

로 본다. 용이 주로 주산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면 사는 

주로 조안(朝案, 혈앞에 있는 산으로 가까우면 안산 그 뒤는 조

10) 서선계, 서선술, 인자수지, 명문당, 2003, 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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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개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용을 이야

기 할 때는 주로 뒤산, 뒷배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며, 사를 

얘기할 때는 주로 앞쪽에 펼쳐진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다.11)

이 가옥은 가옥의 서쪽에 남북으로 길게 위치한 현무봉 정상

의 북쪽 끝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한 지맥은 좌청룡으로 가옥

을 감싸면서 계속 동쪽으로 나아간다. 진행하면서 3겹으로 가

옥을 겹겹으로 보호한다. 또한 현무봉 정상의 남쪽 끝에서 내려

오는 우백호는 가옥의 전면을 감싸면서 동쪽으로 진행하여 가

옥의 안산 역할을 한다. 우백호는 4겹으로 겹겹이 감싸고 있다. 

좌청룡과 우백호는 각각 3겹, 4겹으로 감싸는 길한 형태를 하고 

있다. 다만 용호가 다소 벌어져 있는 점이 흠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현재와 같이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가옥의 동쪽 

약 700미터 거리에 나지막한 동산이 북에서 남으로 길게 놓여 

가옥의 외청룡 역할과 가옥이 있는 마을의 안산역할을 수행하

면서 막아주고 있어 크게 부족함이 없는 길한 사격을 이루고 있

었다. 허나 지금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평탄화 작업으로 헐

린 점은 아쉽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가옥의 200미터 앞에 흙을 

쌓아 남북으로 300미터 길이의 나지막한 둔덕을 만들어 공원으

로 조성하면서 열린 용호를 막아주며 새로운 가옥의 외청룡과 

마을의 안산이 생겼다는 점이다. 

안산은 가옥의 우백호가 길게 나아가서 안산을 형성하고 있

는데 가옥에서 보면 둥근 형태의 금성체(金星體)로 현무봉의 토

체와 토생금의 상생관계이며 안산의 좌측(동측)으로 조산이 나

지막하게 도열하여 겹겹이 가옥이 있는 혈을 감싸고 있어 길한 

배치를 보이고 있다.

안산조산

가옥

Fig. 4 Facing Mountain(案山)

2.4 수의 분석

풍수라는 글자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 물(水)은 풍수에서 매

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중국의 풍수서에서 물을 중요시 하고 

있는 데, 금낭경으로도 불리는 풍수의 고전 장서(藏書)에는 기

가 물을 만나면 멈춘다(界水則止)라고 하면서 풍수에서 물을 얻

는 것(得水)이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한국보다 

산지 지형이 발달하지 않은 중국에서 물을 통해 길지를 선정하

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장풍

득수(藏風得水)라는 표현처럼 산지가 잘 발달하여 산에 의해 잘 

감싸져서 기가 보호될 수 있는 장풍을 보다 중시한다. 물의 중

11) 조인철, 우리시대의 풍수, 민속원, 2008, 218쪽

요성은 사람의 살아가는 거주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

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사상적으로는 

음양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산천형세의 

모양에 따라 사람에게 미치는 길흉을 분석한 풍수학의 고전으

로 당나라 때 복응천이 저술한 설심부(雪心賦)를 보면 풍수와 

음양사상을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역에 이르기

를 일음일양(一陰一陽)을 도라고 일컫는다 하였다. 양이나 음 

홀로는 생성하지 못하고 음양이 상배(相配, 서로 짝을 이룸)되

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형세를 논함에 있어 산은 음이요, 수

는 양이다. 무릇 산수가 상배해야 음양이 있는 것이 된다. 산과 

수는 모두 정(靜)하면 음이고 동(動)하면 양이 되기 때문에 결국 

산수는 각각 음양이 있는 것이다. 음래 (陰來)하면 양수(陽受)해

야 하고 양래(陽來)하면 음수(陰受)해야 하니 용혈(龍穴)도 상배

(相配)해야 음양이 있게 되는 까닭이다.’ 산과 물이 짝을 이루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풍수서로 조선시대 채성우가 당시의 고금의 풍수서를 섭렵하여 

저술한 명산론(明山論)에도 산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무릇 두 기(二氣)가 융결해야 산이 되고 물이 되는 것이니 

산수를 음양이라 일컫는다. 산수가 상보해야 음양이 화하고 화

해야 충기(充氣)된다. 산수가 취집(聚集, 만나고 모임)해야 음양

이 회(會, 만남)하고 회해야 생기가 있게 되니, 즉 길(吉)하다고 

한다.

좌

청

룡

우 

백

호

못

비보수

비보수

수구

가옥

합수처

Fig. 5. Water courses

가옥의 물을 살펴보면 가옥의 좌우로 현무봉에서 내려온 좌

청룡과 우백호의 안쪽으로 골이 만들어지면서 물이 흘러 가옥

까지 내려오다가 가옥 앞에서 모이고(合水), 가옥에서 9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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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제법 규모가 있는 못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이 못에서 

나온 물은 우백호를 따라가다 그 끝자락에 해당되는 동구(洞口)

에서 수구처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은 길한 곳으로 풍수경전에 늪과 물가, 

연못과 호수는 진룡이 쉬는 곳이니 진실로 그 안에서 구할 것이

요. 삼가 밖에서 찾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 형세가 부드럽

게 굽어져 있고 지나치지 않게 내밀고 있다면 오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12) 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곳은 거주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못은 집 앞의 전답에 필요한 농업용수이기도 하고 

화재시 소방수를 조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 매우 긴요한 것

이다. 못에서 흘러나온 물은 계속 흘러 마을 입구의 동구를 감

싸면서 빠져나간다.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는 좋은 생기를 공급

하고 역할을 다하고 마을의 오수에 의해 더러워진 것으로 보아 

눈에서 잘 안보이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 동구의 수구처에는 물

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비보수(裨補樹)를 심어 차

폐하고 있다.

2.5 향과 동서사택의 분석

가옥의 향은 건좌손향(乾坐巽向)으로 북서쪽을 등지고 동남

쪽을 향하고 있다. 

자조 子灶

임주 壬主

묘문卯門

Fig. 6. Analysis of Dongseosatack(東西四宅)

풍수에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양택(陽宅)이라 하고 양택

의 좌향을 갖고 집의 길흉을 판단하는 이기론(理氣論)적 방법으

로 동서사택론(東西四宅論)이 있다. 또한 집의 길흉화복을 판단

하는 방법으로 가상학(家相學)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해방

이후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다. 동서사택론은 양택삼요론(陽宅

三要論)이라고도 하는 데 동서사택론은 문주조(門主灶)로 표현

되는 대문, 안방, 부엌의 향을 동사택이나 서사택으로 표현되는 

한 가지 기운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택삼요는 청나라 인물로 추정되는 조정동이 광서(光緖)6년

(1880년)에 편찬한 양택삼요에 나온다. 양택삼요는 주거의 배치

12) 최창조 역주,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1993, 28~29쪽

에 있어 문주조의 세 가지 주요 요소의 좌향을 팔괘방위에 의해 

건곤간태(乾坤艮兌)를 서사택(西四宅)으로 감이진손(坎離震巽)

을 동사택(東四宅)으로 나눈다. 이것이 소위 동서팔택론13)이다. 

이 논리는 주역 설괘전의 천지정위 天地正位 하늘과 땅이 올바

로 자리해야 산택통기(山澤通氣, 산과 못이 기가 통한다)를 서사

(西四)로 뇌풍상박(雷風相薄, 우뢰와 바람이 서로 합하지 않는

다) 수화불상역(水火不相射, 수기운과 화기운은 서로를 싫어함)

를 동사(東四)로 함에서 비롯된다. 이때 천지가 건곤(乾坤), 산택

(山澤)이 간태(艮兌)가 되니 건곤간태(乾坤艮兌, 북서, 남서, 북

동, 서)가 서사(西四)가 되고 뇌풍(雷風)이 진손(震巽), 수화(水火

가 감이(坎離)가 되니 진손감이(震巽坎離, 동, 남동, 북, 남)가 동

사(東四)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괘의(掛意 괘가 뜻하는 바)가 다

르기 때문에 간법(看法)할 때 이것을 혼동하여서는 안된다.14)

한반도의 경우 18세기 초반에 쓰인 홍만선의 산림경제에 동

서사택이론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는 그 사용이 훨

씬 이전일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하게 고증되지 않고 있다.15) 우

리나라의 대표적인 양택서로 알려진 민택삼요는 손유헌이 1925

년 밀양에서 출판한 역단회도조선민택삼요(易斷會圖朝鮮民宅

三要)이다. 양택서의 존재는 그 전부터 있어왔겠지만 이렇게 일

반인을 대상으로 상업적으로 출판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것은 그 만큼 이 시기에 민간에서 양택서에 대한 관심이 높았

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농촌의 주택경기를 반영하기도 한다.16) 

가옥을 동서사택론으로 살펴보자. 중정나반간법으로 마당에 

중심점을 잡고 각기 대문과 안방, 부엌의 향을 측정하면 다음과 

같다.

문은 묘방(卯方, 동향)으로 묘문(卯門)이다. 묘는 팔괘로 진

(震, ☳) 이다. 주(主)는 안방으로 임방(壬方, 북서향)에 있어 임

주(壬主)이다. 임은 팔괘로 감(坎, ☵) 이다. 조(灶)는 부엌으로 

자방(子方)에 있어 자조(子灶)이다. 자는 팔괘로 감(坎, ☵)이다. 

묘, 자, 임은 팔괘로 진, 감, 감(震, 坎, 坎)으로 동사택(東四宅)에 

해당되고 서사와 혼동되지 않고 한 가지 기운으로 배치되어 있

으므로 길격이다. 또한 대문과 안방을 중심으로 작괘를 하면 ☵☳
뇌수해(雷水解)가 되며, 택명은 천을택(天乙宅)으로 식절(食節)

에 해당되어 먹는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 가옥에 거주하면 재산

과 건강에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못 

Fig. 7. View from the house

13) 1990년대 유럽과 미국에는 팔택이론으로 소개됨
14)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98년, 289쪽
15) 김두규, 풍수학사전, 비봉출판사, 2005, 137쪽
16)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년, 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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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사택의 분석을 통해 문, 주, 조가 길한 곳에 정확히 배치

된 것을 볼 때 가옥의 조성시기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기존

에 학계에서 본 가옥의 조성시기를 건축적인 특징을 보아 대략 

19세기 초로 추정하는 데, 양택론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민택삼요가 널리 퍼진 것이 1925년 발간이후로 본다면 

그 이후에 가옥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3. 공간배치의 분석

가옥은 전면에 사랑채가 후면에 안채가 있으며 서측에 광채

가 동측에 장독간과 외양간으로 사용된 부속채가 마당을 중심

으로 튼 □ 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열린 곳에는 문이

나 담장으로 막아서 닫힌 □ 자처럼 보인다. 

3.1 사랑채공간

사랑채는 전면 4칸 반 측면 칸 반으로 일자형이다. 서측부터 

전면에 퇴칸을 두고 사랑방 2칸이 있고 그 옆에 반칸의 아궁이 

공간과 1칸의 대문간 그리고 1칸의 광채공간이 있고 그 외부로 

반칸 규모의 장작 등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서측에 방을 두고 안쪽으로 대문을 구성하여 동구에서 들

어오는 접근로에서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한번 꺽어서 사랑방 

앞의 사랑마당을 지나 대문을 통해 안채로 진입되도록 하였다. 

이는 외부인들이 쉽게 안채공간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도한 

것이기도 하고 이는 풍수적으로도 곡선을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기의 급격한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

Fig. 8. Sarangchae 

사랑채는 4각으로 살짝 다듬은 돌을 2벌로 쌓아 기단을 구성

한 후 초석을 놓고 각주를 사용하였다.

사랑방은 서측 한칸은 8자로 간잡이를 하였으나 옆의 한 칸

은 7자로 좁게 잡고 그 옆의 반칸과 함께 시각적으로 비슷한 간

잡이로 보이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문은 서측 방은 양여닫

이 세살문을 옆방은 외여닫이 세살문을 놓아 서측방은 문이 창

처럼 보이도록 하고 동측방은 문처럼 세로로 길게하여 출입문

으로 주로 사용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대문채는 8자로 

사각형 숙석으로 초석을 구성하고 한자 높이에 하인방을 놓았

다. 손쉽게 들어가도록 기단 안으로 세칸의 계단을 구성하였다. 

대문 옆에는 광을 두었고 바닥에 마루를 깔고 대문간에서 진입

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두었다. 광채는 중인방 아래의 벽체를 

돌을 사용하여 화방벽으로 구성하여 다른 곳보다 튼튼하게 하

였다.

굴뚝은 안마당에 놓지 않고 사랑채 서측에 놓았다. 이는 안

마당이 좁아 연기가 안마당에 가득차지 않게 배려한 것으로 보

인다. 굴뚝은 옹기 굴뚝이며 외부에는 짚으로 덮었다.

광대문
사랑방 1 적재

공간

굴뚝

사랑방 2

Fig. 9. Plan of Sarangchae

3.2 안채공간

안채는 뒤가 높고 앞이 낮은 경사진 대지를 살려 가장 높은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 살짝 다듬은 초석을 세벌로 쌓은 후 덤

범주초를 놓고 각주를 세웠다. 

Fig. 10. Anchae

실구성은 서측에서부터 세 칸의 안방이 있고 부엌과 나뭇간

이 1칸씩 있고 나뭇간 앞으로 1칸의 부엌광으로 사용된 공간이 

있다. 세칸의 안방은 다른 가옥도 그렇듯이 장지문을 통해 세칸

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한칸 또는 두칸으로 넓히거

나 좁혀서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

다. 안방 2, 3에 비해 안방1은 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없으며 

전면에도 외여닫이 세살문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방으로의 활

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물건을 보관하는 골방으로 활용

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아궁이가 있는 부엌에서 가장 멀리 떨

어져 있는 윗목에 해당되어 다른 방보다 겨울에 온도가 낮았을 

것이다. 

안방 1의 서측 벽에는 크고 작은 두개의 창문이 있다. 아래는 

작은 미서기 창이 위에는 좀 더 큰 벼락닫이 창이 있어 여름철 

실내의 열기를 머금은 상승된 공기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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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West wall of Anchae and Thatched Chimney

부엌공간은 부엌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전면 1칸 측면 1칸 반

이지만 부엌 옆에 나뭇간을 두어 부엌의 취사와 난방을 위한 땔

감의 조달이 편리하게 되어있다. 또한 부엌 후면의 뒷문을 열면 

바로 앞으로 장독대가 있다. 또한 부엌 앞에 부엌광으로 사용된 

공간이 있는 것을 보아 집의 규모에 비해 부엌과 관련된 공간이 

크다. 이로 유추해 볼 때 가옥의 인근에 이 집에서 농사일을 돕

거나 집안일을 돕던 식솔들이 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채 

안방 1의 앞 기단 위에는 돌절구가 있다. 안방의 서측에 위치한 

곡간에서 벼를 꺼낸 후 이곳에서 절구질을 통해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부엌

부엌광

나뭇간안방 1 안방 2 안방 3

돌절구

Fig. 12. Plan of Anchae

3.3 부속채

가옥의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서측에 곡간채가 있고, 동측

에는 장독광과 외양간으로 사용되던 부속공간이 있고 본채의 

동측에는 화장실과 우마차수납공간 등이 있는 헛간채가 있다. 

안채 서측 전면의 곡간채는 안채와 가까운 곳에는 벽으로 막

고 전면에 판문을 설치한 광이 있고 그 옆에는 흙바닥으로 된 

헛간이 있다. 이곳은 기둥을 원기둥으로 하였는데 이는 격을 높

인 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면이 크지 않은 작은 나무기둥을 그저 

껍질만 벗기고 사용하느라 원기둥이 된 것이다.

안채 동측의 장독광과 외양간은 한때 장독을 놓고 사용했던 

공간과 그 옆에 소를 키우기 위해 여물통을 설치하고 소를 치던 

외양간 공간이 있다. 가까운 사랑채 아궁이에서 여물을 쒀서 주

었을 것으로 보이며 화장실이 있는 헛간으로 손쉽게 이동하기

에 편리하도록 밖에서 열 수 있도록 판문을 설치하였다.

이들 곡간채와 부속채로 인해 가옥은 외부로부터 완벽히 차

단된 안마당을 형성하게 된다. 안마당은 가로로 길고 세로는 비

교적 짧은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대지 앞뒤의 높이차이로 

인해 햇빛이 안채에 충분히 들어와 양명한 환경을 연출한다. 또

한 곡간채와 장독광이 있는 부속채는 단차를 수용하여 안채보

다 한단씩 내려서 조성하였다. 

헛간채는 서측에서부터 뒷간, 잿간, 우마차간 그리고 돼지우

리로 구성되어 있고 헛간 전면에는 분뇨를 저장하기 위한 항아

리를 묻고 항아리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붕을 길게 설치

하였다. 뒷간의 모서리에는 독을 묻고 나무 두 개를 걸어 대소

변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옆에는 잿간을 두어 변과 재를 섞

어 삵힌 후 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마차간은 주로 소

나 말이 끌수 있는 마차를 보관하였던 공간으로 앞이 개방되어 

있고 그 옆에는 돼지우리를 두었다. 통상 소리를 많이 내고 냄

새가 발생되기 쉬운 돼지우리를 가장 멀리 배치하였다. 

안채

사랑채

곡
간
채

헛간채

외양간

장독광

장독대

외양간

장독광

부엌광

곡간채

헛간
광

Fig. 13. Attached buildings of the house

뒷간 돼지
우리우마차간

잿간

분뇨저장고

Fig. 14. Outhouse

4. 결론

예산군 고덕면 지곡오추길 133-62(오추2리 568번지)에 있는 

정동호가옥은 정상부가 평평한 토체형의 현무봉에서 내려온 부

드러운 용맥에 기대어 다소 높아 위압감을 주는 남향과 용호가 



26  韓國農村建築學會論文集 제21권 2호 통권73호 2019년 5월

열리고 수구가 바라다 보이는 정동향을 피해 남동향으로 건좌

손향(乾坐巽向)을 하고 있다. 본 가옥은 풍수에 따라 너무 높지 

않은 뒷산이 있는 곳을 선정하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들

의 흐름을 고려하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절대적인 남향배치나 

오늘날 중요시하는 뷰가 훤히 열린 곳이 아닌 기운이 빠져나가

는 수구를 바라보이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적절히 시각적프라이

버시가 확보되는 남동향을 택하고 있다.

가옥의 혈성을 살펴보면 성신은 비교적 단정하게 정체를 이

루며 그 모양은 오행으로 둥그런 금성혈(金星穴)이며, 금성혈중

에서도 신(身)이 낮은 태음금(太陰金) 와혈 (窩穴)을 이루고 있

어 진기(眞氣)가 융결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혈로서 금기시 하

는 조악, 준급, 옹종, 허모 등을 보면 특별한 조악한 점이 없는 

길지이다. 이는 혈성을 통해 주변 산의 형태를 판단하여 동양의 

음양오행사상에 따라 기운을 분석하고 흉한 부분이 없는 산들

로 둘러싼 조화로운 지형의 땅을 택하고 있다.

사격으로는 혈의 좌우로 좌청룡, 우백호의 용호가 3겹, 4겹으

로 감싸고 있으며 다소 열린 부분은 마을의 안산이 막아주어 비

교적 완전한 사격을 갖추고 있다. 우백호로 형성된 가옥의 안산

은 금성체로 오행의 상생관계이며 높지 않고 멀리 조산이 보이

는 좋은 곳이다. 이처럼 뒤와 좌우 그리고 앞이 잘 감싸여진 곳

은 겨울철의 북풍으로 인한 추위와 여름철의 태풍 등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외부의 침입자들에게 노출이 쉽지 않아 피

해를 줄일 수 있다.

수세는 가옥의 용호 안쪽에서 내려온 물이 가옥 앞에 모여 

못을 형성하면서 기를 멈추게 하여 생기가 가옥에 머물도록 하

고 있으며, 수구가 잘 보이지 않도록 비보수로 보완하여 길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한 동서사택론으로 대문, 안방, 부엌이 

모두 동사택에 해당되는 한 가지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 배치를 

하고 있다. 수세는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물의 공급과 유지가 

가능한 환경인지를 살피고 있다. 좌우에서 물이 내려오는 곳은 

두 개의 공급처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며 집 앞에서 감싼다는 

것은 그 물로 그 안쪽공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궁궐이나 사

찰의 주요공간에 진입하기 전에 물을 건넌다는 것은 보다 성스

럽고 안전한 곳으로 들어감을 상징한다고 볼 때 이러한 상징성

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가옥은 풍수 형세론의 측면에서 잘 부합되는 곳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전

통건축물의 형세론적 입지 선정시 50미터 전후의 적절한 높이

의 배산 아래 그 산에서 내려오는 좌우의 산이 감싸는 환경인지 

그리고 그 배산의 안쪽 골짜기에서 가옥으로 내려오는 물줄기

가 가옥을 감싸고 있는 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공간배치에 있어 조선시대 남녀공간의 분리에 따라 앞, 뒤 채

로 분리하면서 기운이 조화롭게 형성되도록 실 배치도 동사택

론에 따라 한 가지 기운으로 만들기 위해 대문, 안방과 부엌을 

배치하고 이외의 실을 나머지 공간에 배치하였다. 일자형으로 

평행하게 배치된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열린 좌우의 공간은 광

채와 부속채로 막아 닫힌 □ 자의 배치를 만들고 있다. 이는 뒷

산에서 내려온 기를 잘 보존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배치이다. 

풍수의 형세론이 음양오행에 기초하여 대지를 분석하는 복

잡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핵심은 주변 자연환경이 집

터로서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적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작은 초가로 구성된 본 가옥은 그 규모에 맞게 작은 뒷산

과 나지막한 좌우의 산으로 겹겹히 감싸여서 강풍으로부터 건

축물의 피해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용, 혈, 사론을 적용

하여 평가하고 식수와 농업용수가 확보가능한 곳인지를 따져 

건강하며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지를 살핀 것이다. 결국 대

지주변의 지형적인 조건을 분석하는 풍수 형세론의 분석기법은 

그곳에 집을 짓고 적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를 따져보는 

하나의 전통적인 대지분석 방법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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